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58 (2023. 06. 09. 금) 

라마단이 끝나고 방국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6월 28일(수)에는 

고르반이드라는 희생제사가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소나, 염소등에 이맘(이슬람 종교지도자)이 

안수해 주면 동물을 직접 도살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요. 

이러한 의식이 언제까지 갈 건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속죄가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10:4)  

아가페 현 상황 

1. 5월14일(일)은 방국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늘 마음으로 몸으로 힘들었을 어머니들을 초청해 우리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아이들과 직접 만든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수 어머니 상은 아가페 스쿨에 시팓 어머니, 널서리에 알리 어머니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과 스텦들에게 식용유 2L씩을 선물했습니다. 

작은 선물인데도 한껏 기뻐하는 모습에 보는 저도 기뻤습니다. 

 

 

 

 

 

 

 

 

 

 

 

우수어머니상 -시팓 어머니 / 10년 동안 

정성으로 통학시키신 훌륭하신 분 

빠엘이 엄마에게 선생님과 직접 만든 꽃을 

드리고 있어요. 

널서리 교사 리삐가 선물로 받은 식용유를 

받고 장난 섞인 표정을… ㅎㅎ 



2. 센터 아이들에 수두와 홍역이 돌았습니다. 

처음에 한 아이가 수두를 앓더니 두 세 명씩 돌아가며 1주~2주씩 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라자가 

크게 앓고 홈에 격리되었다가 2주일만에 나왔고, 따하가 나옴으로 수두는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3. 망고(아암) 철이어서 망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ㄱㅇㄱ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35키로  

망고를 사서 실컷 먹었습니다. 

망고가 방글라로 “아암”이거든요.  ㅎㅎ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이지요.  

싱싱한 것을 사서 하루 놓아두었다가 깎아 먹습니다. 

ㅋㅋ 먹느라고 아이들 모습을 깜빡 잊고 못 찍었습니다..  

학교, 널서리 모두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망고는 방국 망고가 젤 맛있어요. 

 

4. 다음 학기 부터는 16세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 교육 대신 목공 및 가정 기기 기초수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녀석들이 크니까 사춘기가 되어 실실  

웃으며 말을 안 듣는다고(?) ㅎㅎㅎ  

점심시간만 되면 손 씻으며 머리에  

무스대신 물을 묻혀 짝 달라붙게 멋을  

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처음에는 못박기, 빼기, 나사못 박기 등을  

시작하여 작은 것 하나씩을 만들어 보고  

집안에 고장 난 것들을 어느정도 수리할 수  

있는 정도 만 교육시켜 볼 예정입니다. 

 

5. 너무 더워요. 

기온이 39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44도~45도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도 너무 더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이고 더욱이 하루에도 서너번씩 정전이 되어 한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물도 안 나오게 되니 이보다 총체적 난국은 없습니다. 

모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가페 센터는 5층 건물에 1,2층으로 다른 양철 

지붕집에 비하면 덜 더운 편이고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구와 팬 몇 개 정도로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올해는 비도 안 와서 더위를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 

다들 눈이 반쯤은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스리랑카의 몇 달 전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국가부도 상황이 왔었는데…방국은 괜찮다고 하더니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엌 앞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망고들~~~~ ㅋㅋ 기다려랏~~~ 

생활교육 중-옷 입히고 벗기기 



너무 더우니 아이들과 스텝들이 열, 설사, 복통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6. 홈2(라자와 포에즈 거주)로 사용하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주여… 늘 락스로 닦는데도 냄새가 난다기에 붙어 싸우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곳 봐 둔 곳 중 한곳을 계약했습니다.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좌변기가 없어서 공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7. 라킵네 집도 이사시킬 계획입니다. 

비가오면 물이 차서 집 앞이 20센티는 잠기고 물이 안나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시킬 계획입니다. 합당한 방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8. 아가페 여름 방학이 6월28일(목) ~ 7월 15일(토)까지 진행됩니다. 

고르반 이드를 시작으로 초등학교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아가페도 이 시기에 방학을 합니다. 올해는 

방학을 해도 마음이 짠한 것은 집이 센터보다 더 덥고 고생스러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있다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국 상황 

      뉴스에서는 전력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거의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상가폴에 전기  

연료값을 체납해서 화력 발전소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나라는 왜 정치적 

부패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지…  

 

 개인적인 상황 

1. 제가 미국 뉴저지 밀알 초청으로 미국을 갑니다. 

1) 7월 4일(화)에 출발하여 7월27일(화) 방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목적은 세계 밀알 연합회 방글라데시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임명장 수여 및 뉴저지 밀알 장애인  

캠프(7/20 목~7/22 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 7월6일(목)~7월13일(목)까지는 제가 비자를 쓰고 있는 NGO(FOB/Friends of Bangladesh)의 

복음캠프(Good News Camp)가 보스톤 케이프코드에서 두 달 동안 열리는데 8일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방봉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다시 뉴저지에 돌아와 쉬는 동안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밀알 집사님 동행) 캠프 사전준비 보조 

및 캠프 참가를 하게 됩니다. 

2. 미국에서 돌아오면 비자 수속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 2월 만기 이전에 비자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즈음 NGO비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인데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다른 한국 선생님들의 비자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점심 먹은 후 휴식을 취하며 저도 못하는 퍼즐 맞추기 열일 중…ㅎ(돌라,사밀,압둘) 

만들기 시간-천사와 함께 라미아, 스크래치 파힘, 그리고 아가페 롤렉스 시계 매장…ㅎㅎㅎ 

소근육 운동 – 퍼즐 맞추기  

널서리 무랃 

전세계 남녀노소 불문 최애 

간식 츄파츕스 ㅋㅋㅋ 

시크한 아부보꼴, 아메나와 함께… 

널서리 최고 꾸러기 사삘.ㅎ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빠엘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기도부탁 드립니다. 심장의 구멍이 작아지고 막힐 수 있도록… 

2) 걷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걷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러따(요리사)의 CT 및 MRI 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감사 드립니다. 

4)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더운 시간, 그리고 방학기간 중 우리 아이들과 스텦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라킵네 이사를 위해 적당한 방이 구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7)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9:22 

모르드개를 매어 달려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대적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되는 기적…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